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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수많은 리터러시 개념이 대두되면서, 각 리터러시 유형의 개념과 역할의 의미가 모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분, 분화된 모든 리터러시 유형을 X-리터러시로 정의하고, X-리터러시의 

공통된 핵심 역량을 기초 문해력, 기술적 역량, 실천적 역량, 가치창출 역량의 4가지 범주로 설정하였다. 

이들 역량 범주를 중심으로 X-리터러시의 고유한 세부 역량 요인들 사이의 연계를 구현할 수 있는 개념적 

X-리터러시 연계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였다. X-리터러시 역량 프레임워크는 각각의 리터러시 유형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역량을 연계함으로써, 여러 유형의 리터러시가 추구하는 개인적, 사회적, 정보적 의미의 정립과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을 정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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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s numerous literacy concepts continue to emerge, the meanings and roles of each 

literacy type have become increasingly ambiguous. In response, this study defines all subdivided 

and differentiated forms of literacy collectively as X-literacy and identifies four shared core 

competency categories: foundational literacy, technical competency, practical competency, and 

value-creation competency. Based on these four categories, the study develops a conceptual 

X-literacy linkage framework that enables the integration of unique sub-competency factors 

across different X-literacy types. By connecting the distinctive competencies inherent in each 

literacy type, the proposed X-literacy framework provides a structured direction for cultivating 

the personal, social, and informational dimensions pursued by diverse literacies. Ultimately, 

it supports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competencies required for futur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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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환경의 급속한 진화와 보급으로 인해, 우리는 과거와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와 데이터 속에 살고 있다. 특히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대중화는 사회 전반에 걸친 정보활동의 급속한 전환을 야기하고 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 수많은 정보를 손쉽게 탐색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의 정보활동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수행해 왔던 정보활용 방식을 대체하고 있다.

AI 환경으로의 진화를 통해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입수하고 있으며, 

수많은 정보를 직접 생성하여 공유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표현하고 있다. AI 도구의 

이용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정보활동은 전통적인 정보활동에 비해 많은 장점과 효율성, 신속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AI 환경이 지닌 정보표현과 정보활동에서의 장점은 역설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정보적, 

윤리적 문제 또한 야기하고 있다. AI 환경에서는 수동적인 정보활동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비판적

인 사고에 기반한 정보활동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AI 환경에서의 프롬프트가 깊이 

있는 이해와 사고에 기반한 수많은 정보탐색과정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는 리터러시를 

통해 정보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분석 역량을 확보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에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도구를 충분히 활용하여 진화하는 정보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리터러시 

역량의 중요성이 여러 분야에 걸쳐 강조되고 있다.

리터러시는 사회적, 정보적, 교육적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전 세계 각국

에서는 자국의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리터러시는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OECD(2019)와 IFLA(2018), UNESCO 

(2013)에서는 도서관이 리터러시를 제공해야 하는 중추적인 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도서관계에서도 리터러시 역량 강화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개발하여 운영, 제공하고 있

다. 하지만 비주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로부터 비롯된 리터러시의 개념이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데이터, AI 리터러시 등 수많은 리터러시로 분화되어 왔다. 

이들 각각의 리터러시는 공통의 목적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리터러시의 어떤 측면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서 상이한 리터러시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세분된 리터

러시 유형을 X-리터러시로 정의하였다. X-리터러시로의 분화 및 세분화는 리터러시가 지닌 고유

한 특성을 강화한다는 장점을 지니기도 하지만, X-리터러시들이 지닌 각각의 의미적 개념이 명확

하게 이해되지 못하는 문제 또한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나 

정책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으며, 도서관의 리터러시 프로그램도 그 방향이나 정체성이 모호

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리터러시의 유형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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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리터러시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도서

관의 리터러시 프로그램이 진화하는 리터러시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 또한 발생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리터러시 유형을 그 정의와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각각의 리터

러시가 지닌 역량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각 리터러시의 핵심적인 역량 범주를 

도출하고, 다양하게 세분, 분화하는 역량 사이의 연계를 구성하여, 향후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리터러시 역량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리터러시의 기원 및 의미

일반적으로 리터러시(literacy)는 문자를 읽고, 쓰고, 문자로 작성된 문서를 이해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으며(ALA, 2013; Long & Magerko, 2020; Mackey & Jacobson, 

2014), 우리나라에서는 문해력이라는 용어로도 사용하고 있다. 리터러시의 개념은 고대 상형문자 

혹은 숫자의 발명, 그리고 이를 해독하는 능력의 필요성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d’Errico, 1989; 2001; Marshack, 1964; 1972). 리터러시는 라틴어 littera에서 유래한 용어로, 

180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단어를 인지하고 발음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식되어 왔다. 1920년대

에는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는 독해 능력’으로 정의되었으며, 현재는 텍스트에 대한 추론 능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이유미, 2021). 구체적으로는 특정 주제나 상황을 이해

하고, 해당 주제와 상황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체나 정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으로 정의되기도 한다(송경진, 차미경, 2014, 235; OECD, 2010, 18).

전통적인 의미의 리터러시는 문자를 읽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국한되었다(Castelluccio, 

2015). 하지만 정보기술의 진화와 함께 문자 이외에도 이미지, 영상 등 정보를 수록하는 매체와 방식이 

다변화하면서, 수록된 정보를 읽고 이해하는 대상이 점차 세분, 복잡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리터

러시는 텍스트 기반의 정보를 읽고 쓰는 능력뿐만 아니라 정보를 수집, 처리, 판단, 추론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여러 연구에서는 리터러시의 의미와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넘어, 자신 주변의 텍스트를 이해하고 사유하여 형성된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커뮤니케이션함으로써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 전반으로 정의되고 있다(이승민, 

2021, 21). 또한 특정 주제나 상황을 이해하고, 해당 주제와 상황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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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나 정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으로 인식되기도 한다(송경진, 차미경, 2014, 235). 

이외에도 분야에 따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리터러시가 정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는 

리터러시를 하나의 명확한 개념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확장, 세분화

에도 불구하고, 리터러시의 근본적인 목적은 다양한 정보매체에 수록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Aoun, 2017).

하지만 정보기술의 발전 및 미디어의 진화로 인해, 오늘날 대부분의 텍스트는 문자로만 구성되는 

단일 모드 텍스트를 넘어,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된 멀티모달 텍스트(multimodal 

text)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문자로 제시된 글을 읽고 쓰는 차원을 넘어서,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 

다중 텍스트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역량까지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리터러시 개념과 

역할의 확장으로 이어져 왔으며, 급속하게 진화하는 정보환경과 더불어 리터러시의 의미와 목적도 

다변화하고 있다(Bulger et al.,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매체와 기술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이해, 표현, 공유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정보의 가치를 평가 및 재구성하며,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하여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으로 리터러시를 정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핵심은 기술이나 

도구의 활용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문제해결 능력, 윤리의식, 커뮤니케이션 

등의 지적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2. 리터러시 유형의 분화

현재 리터러시는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ICT 리터러시 등으로 

그 의미가 세분화, 다양화하고 있다. 1890년대 영상 기술의 발명에 따라 시각자료를 이해하는 

능력인 비주얼 리터러시(visual literacy)로부터 비롯되어, 1930년대 TV 방송 시작에 따라 미디

어를 통해 전달 받은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media literacy)(Potter, 2010), 1980년대 컴퓨터의 보급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파악, 평가, 조합

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인 정보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 1990년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Gilster, 1997), 2000년대에 새롭게 등장한 AI 

리터러시(AI literacy) 등 리터러시는 정보환경의 진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의 발전과 

함께 그 의미적 범위가 세분화되고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되어 왔다. 최근 들어서는 다양한 리터

러시의 유형을 융합한 멀티 리터러시(multi-literacies)의 개념이 제안되기도 하였다(이재호, 장인

표, 2024, 38). 

이러한 리터러시의 분화는 현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리터러시 역량의 세부적인 측면을 강조

한다는 의의를 지니기도 하지만, 반면 의미적 경계와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은 수많은 리터러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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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과 혼재라는 문제 또한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리터러시 유형은 단지 새로운 

매체 활용 기술을 익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리터러시와의 연관 속에서 그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정립해야 한다. 즉, 새로운 리터러시는 기존의 리터러시를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며, 

이를 확장,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리터러시의 진화, 분화를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3. 리터러시 유형의 특성

정보기술의 진화는 정보활용의 패러다임을 기술 중심으로 전환시켜 왔으며, 정보활동을 지원하는 

도구가 다양화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리터러시 개념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각각의 

유형이 정확하게 어떤 역량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제안된 다양한 유형의 리터러시의 정의와 

각 리터러시 유형의 역량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새로운 메시지를 창출하여 커뮤니케이션하는 역량으로 정의되고 있다(Hobbs & Jensen, 2009; 

Livingstone, 2004). 보다 구체적으로는 매체를 이해하는 능력으로,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하고,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와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자신의 생각을 미디어를 활용해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장수현, 남영준, 2022, 265). 이와는 다소 

다르게, 매스미디어에 자신을 노출하고, 우리가 접하게 되는 정보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적용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미디어 리터러시가 정의되기도 한다(Potter, 2010). 이는 기존의 미디어 리터러시 

정의를 프로세스의 개념으로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순히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

어를 통해 입수한 정보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비판적인 사고력 및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이해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정보로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다(이승민, 2021, 23). 또한 

이전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미디어의 이해와 해석에 중심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미디어 콘텐츠의 

제작을 통한 커뮤니케이션과 생산 능력이 주요한 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Hobbs & Jensen, 2009).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 미디어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생각할 수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의 활용과 관련한 여러 가지 능력으로 구성되는데,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적인 개념으로는 접근(access), 분석(analyze), 평가(evaluation), 제작(creation)

으로 구분할 수 있다(Livingston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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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 리터러시

현재 정보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는 넓은 의미에서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정보를 찾고, 

평가하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보 리터러시는 1974년 Paul Zurkowski가 

미국 국가문헌정보학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의 보

고서인 The Information Service Environment Relationships and Priorities에서 처음으로 제안

한 개념이다(Zurkowski, 1974). 현재 정보 리터러시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최초

의 정의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수행 능력인 정보전달, 접근, 저장 등의 복합적인 활동

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Lloyd, 2011). 이후 American Library Association(ALA)의 정보 리터

러시 위원회(President Committee on Information Literacy)에서는 비판적으로 정보를 활용하

는 능력을 중요시하면서, 정보가 언제 필요한지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를 검색, 평가 및 효율적으

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ALA, 1989, 1)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결정하는 능력, 필요한 정보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접근 능력, 정보와 자원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 선택된 정보를 특정 목적에 따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정보 활용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 이해 능력 등으로 정보 리터러시의 요건이 제안되기도 하였다(ACRL, 2015, 2).

이를 종합해 보면, 정보 리터러시는 계속해서 진화하는 정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 역량이며, 정보자원과 사람, 사회를 연결하는 다면적인 리터러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따라

서 정보 리터러시는 정보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과 함께,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를 

이해하고, 정보와 관련된 윤리적인 역량까지 포괄하는 사회적 측면을 다루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는 계속해서 고도화되는 디지털 정보사회에서 필수적인 핵심 역량으로 논의되

어 왔다(OECD, 2023; UNESCO, 2018). 디지털 리터러시는 1997년 Gilster가 처음으로 정의한 

개념으로, 컴퓨터를 통해 입수할 수 있는 자료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다(Gilster, 1997). 이는 전통적인 리터러시의 핵심인 읽기, 쓰기 이외에 부가적으로 

필요한 역량으로,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활용하는데 요구되는 기기 사용 능력, 정보처리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설명되고 있다(UNESCO, 2018).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입수한 정보를 가공, 활용하는 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현재는 정보를 검색, 이해, 평가, 분석, 종합하여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디지털 미디

어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ALA, 2013; Bawden, 2001). 

또한 디지털 기기의 단순한 기술적 활용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를 통해 읽고 쓰는 과정에서 

정보의 가치를 평가, 재창조, 비판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것으로도 그 개념이 재정립되고 있다



 X-리터러시 핵심 역량 연계를 위한 개념적 프레임워크 구성

- 309 -

(Bulger et al., 2014).

이렇게 디지털 리터러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의되어 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환경에

서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으로서의 근본적인 목적에 기반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를 기술적 역량과 인지적 역량으로 재개념화하고자 한다. 기술적 역량은 디지털 매체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입수, 활용할 수 있는 일차적인 기술의 이해를 의미하며, 인지적 역량은 정보를 비판적

으로 사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수행,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지식과 가치

를 창출할 수 있는 지적 능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

라.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data literacy)는 통계 리터러시(statistical literacy), 측정 리터러시(assessment 

literacy), 데이터 정보 리터러시(data information literacy) 등으로 다루어지다가, 점차 현재와 

같이 데이터 리터러시로 명칭이 통일되었다(이재윤, 2023, 404). 일반적으로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에 접근하고 조작하고 요약하는 능력이나(Swan et al., 2009, 1),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하는 능력으로 알려져 있다(Otto, 2012).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보기술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와 함께 데이터의 기술적 요소에 대한 이해

를 기본으로 상황 및 맥락에 적합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데이터에 근거해 사회적 문제를 객관

적이고 통찰력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게 하는 능력으로 정의되기도 한다(이정미, 2019, 164; 

Mandinach & Gummer, 2013). 또한 데이터의 활용가치를 유지, 향상시키면서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도출하고 소통을 통해 지식화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역량으로도 데이터 리터러시를 

설명할 수 있다(Bhargava et al., 2015). 이외에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및 활용하여 정보로 처리하는 지식 구성과 커뮤니케이션의 기초능력(Wolff et al., 2019), 데이터

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활용하는 능력(Carlson et al., 2011)으로 데이터 리터러시를 

바라보기도 한다.

이와 같이, 데이터 리터러시는 다양한 영역에서 정의되고 있지만, 데이터 리터러시는 크게 기술

적인 측면과 지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술적인 측면은 데이터를 해석하는 능력, 데이터로부

터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 데이터가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인지하는 능력 등과 같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적 능력과 관련된 측면을 의미한다(Carlson et al., 2011). 반면 지적 측면

은 데이터의 이해화 활용뿐만 아니라, 데이터 활용의 궁극적인 목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로 문제를 파악하고,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가치를 추출하며,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역량을 의미한다(Mandinach & Gummer, 2013).

이들 정의를 종합해 보면, 데이터 리터러시는 다양한 데이터 도구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읽고 

해석하고 분석하여 데이터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다른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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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유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마. ICT 리터러시

리터러시에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이 강조된 

개념을 ICT 리터러시로 설명할 수 있다. ICT 리터러시는 협의와 광의로 정의할 수 있는데, 좁은 

의미에서는 다양한 정보기기의 하드웨어 및 이들 기기의 운영이나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

술을 활용하는 능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Fabbi, 2015). 넓은 의미에서는 정보기술을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함께, 다양한 정보도구를 활용하여 정보를 입수, 관리, 분석, 평가, 생산하며 커뮤

니케이션 및 협력을 통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역량으로 ICT 리터러시를 정의하고 있다(Sung 

& Jin, 2015). 이외에도 정보도구의 운영, 정보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생산, 가공, 보존, 전달, 활용하는 능력으로 ICT 리터러시가 정의되기도 하였으며, 

ICT 활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 기술을 통합하고 응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Lonsdale & McCurry, 2004).

이를 종합해 보면, 좁은 의미에서의 ICT 리터러시가 기술적 능력에 중점을 두는 반면, 넓은 

의미에서는 ICT가 실제로 활용되는 지적인 방식까지로 의미적 범위가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 AI 리터러시

1956년 지적인 기계장치를 만드는 과학으로 처음 정의된 이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기계학습(machine learning)과 딥러닝(deep learning)을 통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 구조를 

분석하여 패턴을 생성하고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McCarthy, 

2007). 이후 AI 기술의 급속한 진화와 다양한 인공지능 도구의 보급은 현재의 정보환경에서 기본적

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이 되었으며, 이에 AI 활용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AI 리터러시(AI literacy)

가 새롭게 등장하였다(Long & Magerko, 2020; Kong et al., 2021). AI 리터러시의 개념은 

Burgsteiner et al.(2016)와 Kandlhofer et al.(2016)의 연구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이후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가 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AI 리터러시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며, 

그로 인한 결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AI 환경에서의 필수적인 능력을 의미한다(Jordan, 

2019).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의 개념과 사용법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

물을 산출할 수 있는 능력으로 AI 리터러시를 정의할 수 있다(Aoun, 2016; Kong et al., 2021). 

또한 AI 리터러시는 AI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 이외에도, AI 기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

고, 이를 소통과 협업의 도구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 능력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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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 Magerko, 2020).

이와 함께, AI 리터러시에서는 윤리적인 측면 또한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AI 기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윤리 의식을 함양하여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초 소양으로 AI 리터러시가 정의되고 있다(이재호, 

장인표, 2024). 또한 AI 리터러시는 AI 관련 기술과 데이터의 관리, 활용, 생산의 과정에서 윤리적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 역량으로 설명되기도 한다(Hajibayova & Lee, 2025).

이와 같이, AI 리터러시는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AI와 관련된 개념

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역량과 함께, AI를 이용해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AI 도구에 대한 비판적 평가 능력, AI 활용과 관련된 윤리 의식 등의 지적 역량으로 AI 

리터러시를 정의하고자 한다.

사. 융합 리터러시

현재 수많은 정보기술과 도구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역량의 

종합적인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기존의 리터러시 유형들을 연결한 융합 리터러시가 등장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유형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메타 리터러시를 

들 수 있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digital media literacy)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가 연결

된 개념이다. 디지털이라는 용어는 기술과 서비스, 콘텐츠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포함하는 각종 커뮤니케이션 도구와 기술을 대상으로 삼는 협의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영역이 중첩되어 왔다. 이에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정보에 접근, 

이해, 활용하고 이를 공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역량으로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

이 제안되었다(장수현, 남영준, 2022).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MIL)는 UNESCO에서 제안한 융합 

리터러시 가운데 하나이다. 미디어 환경이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2013년 UNESCO에서

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정보 리터러시를 결합하여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MIL)의 개념을 제시하였

다(UNESCO, 2013; 2021).

메타 리터러시(meta literacy)는 디지털 환경으로 인해 도래한 인식적 변화를 반영해 여러 리

터러시 개념을 결합한 정보 리터러시의 확장 또는 재개념화된 리터러시로 제안되었다(Mackey 

& Jacobson, 2014). 메타 리터러시는 Kent et al.(2000)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며, 이후 

Schirato와 Webb(2003)이 그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립하였다. 메타 리터리시는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ACRL)에서 제시한 정보 리터러시의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 

여러 사람들이 협력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자기주체성을 확립하는 역량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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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되고 있다(ACRL, 2015).

아. 기타 리터러시 유형

비주얼 리터러시가 최초의 리터러시 유형으로 처음 등장한 이후, 정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사람들의 정보활용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수많은 유형의 리터러시가 제안되어 왔다. 이들은 모

두 사람들의 정보기술 활용, 비판적 평가, 문제해결,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 확보를 

공통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진화하는 정보환경의 세부적인 측면을 고유하게 반영하기 

위해 리터러시는 다양한 리터러시 유형으로 분화하게 되었다.

이들 리터러시 유형 가운데 메타버스 리터러시(metaverse literacy)는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현

실의 활용에 필요한 역량으로, 자기정체성을 기반으로 비판적 사고, 콘텐츠 창작, 커뮤니케이션, 

관계 형성, 협업 등의 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Center for Digital Literacy, 2021).

비주얼 리터러시(visual literacy)는 1969년 John Debes가 처음 제안한 개념으로, 시각문화의 

올바른 이해 능력, 이미지의 분석 및 비판적 수용 능력, 시각적 메시지의 활용 능력, 시각적 표현물

의 창작 능력 등 네 가지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형성된 개념이다. 이는 현재 단순한 이미지 해독을 

넘어, 이미지의 생산과 유통에 내재된 사회문화적 맥락 및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이재호, 장인표, 2024).

프롬프트 리터러시(prompt literacy)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AI 리터러시에 포함된 개념으로, 

생성형 AI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리터러시를 의미한다(Hwang & Hwang, 

2023). 프롬프트 리터러시는 기존의 리터러시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생성형 AI를 이용하는 과정

에서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생성된 결과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하는 

일련의 사고 과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AI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Hwang et al., 2023).

이외에도 컴퓨터에 대한 이해와 지식, 컴퓨터를 활용하는 능력, 컴퓨터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컴퓨터 리터러시(computer literacy),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도구를 통해 서로 다른 형식을 정보

들을 검색하고, 입수한 정보를 읽고 이해하여 상호작용을 이루어가는 능력으로서의 트랜스 리터

러시(transliteracy), 텍스트를 읽고, 이를 이해, 활용, 평가, 성찰하여 사회에 참여하는 능력으로서

의 독서 리터러시 등 수많은 리터러시가 제안되어 왔다.

이들 리터러시는 모두 진화하는 정보기술과 정보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다는 

리터러시의 근본적인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정보기술이나 도구에 대한 이해 방식,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 커뮤니케이션 방식, 협업의 방식 등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접근방법이나 

중점을 두는 역량 요인에 있어서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분, 분화된 모든 

리터러시의 유형을 X-리터러시로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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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리터러시 핵심 역량 요인 도출

1. 리터러시 구성 역량 도출의 필요성

현재까지 다양한 유형의 리터러시가 제안되어 왔으며, 이들 각각의 유형은 사람들의 정보활용

능력 신장에 있어 고유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최신 정보기술과 도구들이 계속해서 개발

되어 사람들의 정보활동과 일상생활에 활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특정 측면을 강조하는 하나의 

리터러시만으로는 종합적인 리터러시 역량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Guler, 2019; 

Pangrazio & Sefton-Green, 2020). 이에 여러 리터러시를 융합하여 사람들의 복합적인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리터러시 프로그램 운영과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안된 각각의 리터러시 유형들이 다른 리터러시 유형과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지, 이들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강조되어야 하는지, 리터러시 

유형들 사이의 상호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도서관 등과 같이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각각의 리터러시 

유형이 지닌 고유한 목적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혹은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내용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동일한 측면이나 역량 요인에 대한 

상이한 용어의 사용이나 이들 개념에 대한 피상적 강조는 리터러시 역량의 이해에 혼란을 가져오

고 있다. 종합적인 리터러시 역량을 확보하고, 리터러시 프로그램 개발, 제공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리터러시 유형이 지닌 핵심적인 역량 요인들을 도출하고, 이를 의미적으로 연계

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각각의 리터러시 유형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가치에 대해 고찰하고 그 핵심 역량을 정리함으로써, 

리터러시가 추구하는 개인적, 사회적, 정보적 의미를 도출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

도록 제공하는 방향을 정립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제안된 각 리터러시 유형의 

개념과 정의에 기반해서, 각각의 리터러시가 강조하는 핵심 역량을 도출하고, 이들 사이의 연계를 

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2. 리터러시 프로세스 구성

모든 리터러시 유형에서는 사람들이 진화하는 디지털 기반 기술을 효과적, 비판적, 창의적, 윤리

적으로 활용하여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고 협업을 지원하여 개인과 사회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공통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리터러시 유형에서는 해당 리터러시

를 함양하기 위한 고유한 역량 요인들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들 역량은 각 리터러시 유형의 고유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제56권 제4호)

- 314 -

한 특성과 역할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진화하는 정보환경에서 사람들이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측면들을 지원하는 공통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리터리시의 정의와 개념

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역량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각각의 역량들을 범주화하였다.

여러 리터러시에서 강조하는 역량들은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지만, 리터러시의 근본적인 

목적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통해 사람들의 개인적, 사회적 정보활동과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윤리적, 지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구분해 보면, 리터

러시 함양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 및 인지적 역량 확보를 통한 지적 가치의 창출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이 두 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각각의 리터러시가 내포하는 핵심적인 

역량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현재의 X-리터러시에서 주된 대상이 되는 미디어, 정보, 디지

털, ICT, AI 리터러시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이외 리터러시 유형을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리터러시의 근본적인 목적은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정보매체에 수록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지적,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함양하여 새로운 가치의 창출로 연결시키

는데 있다. 이러한 리터러시의 근본적인 목적을 고려하면, 리터러시의 기술적 측면과 지적 측면은 

다시 리터러시의 목적을 반영한 세부 범주로 구분되어야 한다. 이에 여러 연구에서 제시한 리터러시

의 근본적인 개념과 목적을 반영해 리터러시의 역할과 기능을 프로세스로 재구성하고, 이를 기반

으로 리터러시의 기술적, 지적 측면을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범주를 구성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리터러시의 프로세스 범주 구성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리터러시 프로세스는 크게 문해력, 기술적 역량, 실천적 역량, 

윤리적 가치창출의 4단계로 범주화할 수 있다. 문해력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의 지적 활동을 

위한 근본적인 기반과 역량을 마련하는 범주이다. 리터러시의 궁극적인 핵심은 사람들의 문해력 

확보이며,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나 매체의 활용은 지적 활동을 위한 도구로 볼 수 있다. 기술적 

활동은 진화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범주이다. 디지털 환경이 정착하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정보기술의 이해와 이의 활용은 현재까지 제안된 모든 리터러시 유형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 이에 문해력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범주로 기술적 역량을 구성하였다. 실천적 활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리터러시 역량 확보를 통해 사람들과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을 수행하는 

범주이다. 이는 문해력 확보라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아가 사회적 활동으로의 실천을 통한 지적 

활동의 확장 범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가치는 리터러시 역량을 기반으로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새로운 윤리적 가치 창출을 통해 시민역량을 함양하고 사회적 규범의 확립을 도모하는 범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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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계속해서 확장하는 리터러시 개념과 목적의 이상적인 단계이며, 사회적, 윤리적 가치의 지향

점을 확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성한 기술적, 지적 범주 및 그 하위의 기초 문해력, 기술적 역량, 실천적 역량, 가치창출 

역량을 기준으로 하여, X-리터러시에서 강조하는 역량 요인들을 분석하였다(<표 1> 참조).

범주 세부 범주 하위 범주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ICT

리터러시

AI

리터러시

기타

리터러시

공통
기초 

문해력

읽기 ● ● ● ● ●

쓰기 ● ● ● ●

(수학) 계산 ● ● ● ●

기술적
기술적 

역량

기술적 활용 ● ● ● ● ●

기술 식별 ● ● ● ●

정보(데이터) 관리 ●

(정보) 검색, 처리 ● ● ● ●

(정보) 수집 ●

기술 이해 ● ● ● ● ●

접근 ● ● ●

계획, 설계 ● ●

지적

실천적 

역량

다언어 ●

정보 이용(활용) ● ● ● ● ● ●

데이터 활용 ●

커뮤니케이션 ● ● ● ●

협력, 협업 ● ● ● ●

상호작용 ● ●

콘텐츠 개발, 생산, 창조 ● ● ● ● ● ●

문제해결 ● ● ● ●

해석, 분석 ● ● ●

(정보) 인식 ● ● ●

적용 ● ● ●

참여 ● ● ● ●

표현 ● ●

공유 ● ●

가치창출 

역량

비판적 평가, 사고 ● ● ● ● ● ●

창의성 ●

윤리 ● ● ● ● ●

의식 및 태도 ●

(사회적 가치) 이해 ●

(사회적 규범) 이해 ● ● ● ●

자기정체성 확립 ●

민주시민성 ● ●

일관성 ●

주체성 ●

통합 ● ●

<표 1> 리터러시의 핵심 역량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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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리터러시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범주는 크게 공통 역량과 기술적 

차원, 지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통 역량으로서의 기초문해력은 모든 X-리터러시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대부분의 X-리터러시에서 핵심 역량으로 다루고 있다.

기술적 범주는 사람들의 정보활용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반으로서, 전통적인 매체로부터 

진화한 디지털 기술과 도구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X-리터러시에서의 대부분의 역량

은 기술의 활용과 관련되어 있으며, 기술의 활용, 기술에 대한 이해 이외에 기술과 도구를 통한 

정보 검색, 처리, 관리 및 기술 활용을 위한 계획과 설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천적 역량에서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디지털 도구의 활용을 통해 함양한 문해력, 정보활용

능력을 통해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식정보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천적 역량의 

요인들은 사회의 규범을 확립하고 윤리를 정립할 수 있는 가치창출과 윤리 차원으로 이어져야 한다. 

가치창출 역량에서는 비판적 사고와 평가, 이해와 같이 지적인 수준에서의 역량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차원에서의 가치와 규범 인식, 시민성의 정립 등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Ⅳ. X-리터러시 역량 프레임워크 구조 구성

1. X-리터러시 핵심 역량 연계의 필요성

리터러시의 개념적인 지적 차원, 기술적 차원과 리터러시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범주들은 대부

분의 리터러시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역량들이며, 이들 역량을 통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리터러시에서 다루어야 하는 세부적인 측면, 중점을 두는 

고유한 역량에서의 차이가 리터러시 유형의 세분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X-리터러시

로의 세분 및 확장은 전통적인 리터러시가 강조하지 못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정보환경에서는 하나의 리터러시에서 제공하는 역량 혹은 공통의 핵심 역량만으

로는 리터러시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며, 따라서 여러 리터러시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리터러시 역량 함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다양한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도서관계에서는 X-리터러시로의 세분, 확장을 고려함과 동시에, 종합적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리터러시 융합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리터러시 유형이 지닌 핵심 역량을 분석하면서, X-리터러시를 제공할 

때 어떤 역량을 어떻게 연계해서 제공할 것인지를 면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설계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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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리터러시 유형이 지니고 있는 핵심 역량을 도출하고, 이들 역량과 세부적인 역량 요인들을 

의미적, 구조적으로 연계하는 개념적 프레임워크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출한 리터러시 핵심 역량, 리터러시 프로세스의 범주화를 기반으로 리터러시 역량의 연계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자 한다.

2. X-리터러시 역량 연계의 기본 구조

X-리터러시의 역량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모든 리터러시 유형에서 동일하게 강조하는 핵심 역량

을 중심으로 관련된 세부 역량들을 연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를 통해, 각 리터러시 유형의 

고유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다른 리터러시 유형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리터리시 역량 

확보를 위한 기반의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리터러시 역량의 확보 및 강화는 다양한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리터러시 역량 확보의 목적 또한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리터러시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맥락의 설정이 필요하며, 이 맥락을 

통해서 새로운 개인적, 사회적 가치의 창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역량 연계 구조의 최상위에 맥락을 설정하고, 특정 맥락 내에서의 

리터러시를 통한 가치 창출을 하위에 위치시키는 기본 구조를 구성하였다. 실천적 측면에서의 리터

러시 역량은 특정 맥락 내에서 의미를 지니게 되지만, 이는 기술적 역량을 통해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AI 등으로 진화하는 정보기술과 도구들은 특정 맥락 안에서 실천적 역량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며, 이는 모두 범 맥락적인 근본 목적으로서의 문해력을 지원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기술적 역량, 그리고 기술적 역량을 통한 실천적 

역량의 구현은 리터러시의 궁극적이고 일반적인 목적인 문해력 확보로 이어지고, 이는 새로운 

가치의 창출과 윤리적 역량의 확보로 이어지게 된다. <그림 2>에서는 X-리터러시의 핵심 역량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개념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X-리터러시 역량 연계의 기본 구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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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맥락은 모든 리터러시 역량 요인의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하위에 실제적인 역량 범주들이 상호 연계되고 있다. 이들 각각의 범주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해력의 확보라는 궁극적인 목적과 연결되어 있으며, 문해력의 확보는 다시 사회적 

차원에서의 가치창출 역량 범주로 연계된다. 이러한 역량 범주의 구성은 X-리터러시의 세부적이고 

고유한 역량 요인들을 반영할 수 있는 개념적 구조이다. 이 구조는 최상위의 맥락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맥락을 통해 다양한 리터러시 유형을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상위의 개념적 구조(umbrella 

structure)를 구성할 수 있다.

3. X-리터러시 역량 프레임워크 구축

X-리터러시 역량 연계의 기본 구조는 특정 맥락 안에서의 4가지의 역량 범주를 구성한 X-리터

러시 핵심 역량의 기본 모형이다. 세부적인 각각의 리터러시는 X-리터러시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핵심 역량 이외에도, 각 리터러시의 고유한 특성과 역할을 반영한 구체적인 역량 요인들

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역량 요인은 X-리터러시의 역량을 함양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측면들이며,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실제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X-리터러시

를 구성하는 실제 역량 요인들이 X-리터러시 핵심 역량 기본 구조에 반영되어 4가지 핵심 역량 

범주와 연계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X-리터러시 역량 기본 구조를 기반으로 

X-리터러시의 실제적 연계를 구현할 수 있는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였다(<그림 3> 참조).

<그림 3> X-리터러시 역량 프레임워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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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리터러시 역량 프레임워크는 특정 맥락 하위의 4가지 핵심 역량 범주를 기반으로 하며, 여기에 

X-리터러시 각각에서 제시하는 역량 요인들이 연계되는 개념적 프레임워크이다. 각각의 X-리터

러시에서 제시하는 역량들은 노드를 형성하며, 이 노드는 역량의 범위에 따라 네트워크형으로 

연결된다. 이때 핵심 역량 범주는 X-리터러시 각각의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며, 노드로서의 

역량 요인들은 X-리터러시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반영하게 된다.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맥락은 모든 리터러시 역량 요인의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하위에 세부적인 역량 범주들이 상호 연계되고 있다. 이들 각각의 범주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해력의 확보라는 리터러시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어지고 있으며, 문해력의 확보는 

다시 사회적 차원에서의 윤리적 역량 범주로 연계된다. 이러한 개념적 연계 구조는 최상위의 맥락

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맥락을 반영하면 도서관은 관종에 따라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때 대상이 되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리터러시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맥락을 통해 다양한 리터러시의 역량을 범주화한 구조는 다양한 리터러시 유형을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상위의 개념적 구조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개념적 구조를 통해 산발적으로 대두되는 리터러시 유형, 각 유형의 리터러시가 제시하는 

리터러시 역량, 동일한 목적을 지닌 X-리터러시 역량의 개념 정립, 고유하고 독자적인 리터러시 

역량이 다른 역량 요인 혹은 다른 리터러시와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리터러시의 근본적인 문해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리터러시 핵심 역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X-리터러시를 개발,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리터러시 역량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 리터러시가 지닌 역할을 반영함과 동시에 리터러시의 근본적인 

목적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1890년대 비주얼 리터러시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이후, 리터러시의 유형은 계속해서 세분, 분화

되어 왔고, 새로운 정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고유한 측면을 강조하는 다양한 리터러시 유형이 

등장해 왔다. 하지만 현재 수많은 리터러시 개념이 대두되면서 각 유형의 리터러시의 개념과 역할의 

의미가 모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X-리터러시는 각각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도서관과 같이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각 유형의 리터러시가 지닌 특성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정보도구의 활용에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모든 리터러시는 사람들의 정보활용 역량을 강화한다는 근본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리터러시 유형들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리터러시의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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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상호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X-리터러시의 

핵심 역량 범주를 확인하고, 세부적인 역량 요인들 사이의 연계를 구현할 수 있는 개념적 X-리터

러시 연계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였다.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X-리터러시 유형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역량 요인들을 확인하고, 이를 

리터러시의 근본적인 목적과 연계하기 위해 연계를 위한 기준 노드를 마련하였다. X-리터러시의 

개별적인 역량 요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기초 문해력, 기술적 역량, 실천적 역량, 가치창출 역량의 

4가지 역량 범주를 기준 노드로 설정하고, 이 기준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핵심 역량을 연결하는 

구조를 구성하였다.

이 구조의 최상위에는 맥락이 위치하고 있다. X-리터러시의 고유한 핵심 역량들은 X-리터러시의 

상황과 목적을 반영하여 정립된 것이기 때문에, 맥락의 설정은 X-리터러시 각각의 의미를 명확하

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상위의 맥락은 리터러시의 궁극적인 목적인 기초 문해력과 연계된다. 

기초 문해력은 모든 리터러시의 가장 보편적인 목적이며, 특정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X-리터러시의 방향을 리터러시의 근본적인 목적으로 정립해 준다. 문해력의 함양은 하위 

범주로서 기술적 역량 및 실천적 역량과 연계된다. 기술적 역량과 실천적 역량은 X-리터러시 

환경에서 기초 문해력을 함양하는 방안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반대로 기초 문해력을 통해 기술적 

역량과 실천적 역량이 확보될 수도 있다. 이들 역량은 모든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함양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현재와 같이 세분, 특화되는 정보환경, 리터러시 환경에서는 특정 맥락 안에서의 고유한 

리터러시 역량이 강조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초 문해력, 기술적 역량, 실천적 역량은 특정 맥락 

내에서 그 역할과 기능이 특화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역량 범주와 맥락은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가치 창출, 시민의식의 함양으로 이어질 때 모든 리터러시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가치창출 역량은 모든 역량 범주의 기반임과 동시에, X-리터러시가 

지향해야 하는 지적인 최종 단계로 볼 수 있다. 이에 가치창출 역량은 리터러시 핵심 역량 프레임

워크의 최종적이며 포괄적인 범주로 구성된다.

현재의 정보환경에서는 하나의 리터러시에서 제공하는 역량 혹은 공통의 핵심 역량만으로는 

리터러시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며, 따라서 여러 리터러시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리터러시 역량 함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종합적인 리터러시 역량을 확보하고, 리터

러시 프로그램 개발, 제공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리터러시 유형이 지닌 핵심적인 

역량 요인들을 도출하고, 이를 의미적으로 연계하는 과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X-리터러시 역량 프레임워크는 각각의 리터러시 유형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역할을 확인하고 그 핵심 역량을 연계함으로써, 다양한 리터러시가 추구하는 개인적, 사회적, 정보적 

의미의 정립과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도록 제공하는 방향을 정립할 수 있다. 또한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리터러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때 각 리터러시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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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확인하고, 각 리터러시 유형이 지닌 고유한 역할을 극대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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